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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1. 서론

현재 지속적인 국제화 및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 및 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은 증대일로에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

로 영어를 꼽을 수 있다. 크리스탈(Crystal 2008)에 따르면 전 세계 영어 사용

인구의 급증으로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의 수는 원어민 사용자 수를 3:1로 앞서

고 있다.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은 별도의 모국어를 구사하면서 영어는 공공

행정 혹은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공용어 혹은 외국어로서 접하고 구사하는 경

우가 많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비원어민 영어에는 구사자의 모국어의 특

성이 음운, 통사, 어휘 층위 등에 반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Kachru 1985; 

Kachru & Nelson 2006; Kirkpatrick 2007; Smith 1992). 이러한 특징들은 해당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자에게는 발화 인지 및 이해의 고충을 안겨 줄 수 있

다. 이는 통역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제 교류의 현

장인 비즈니스 미팅, 세미나, 국제회의, 박람회 등에서 원어민 연사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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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어민 연사도 영어를 사용하여 발표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Albl-Mikasa 2010; 허지운 2013a). 이로 인하여 통역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

이 문헌·설문·실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AIIC 2002; Albl-Misaksa 

2010; Cooper et al. 1982; Reithofer 2011). 마찬가지로, 영한 통역사들도 음운

인지, 통사 구조 이해 면에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이 실험 및 설문 조사를 통

하여 확인된 바 있다(허지운 2013a). 또한, 일찍이 셀레스코비치와 레데러

(Seleskovitch & Lederer 1989: 51)도 졸업 이후 실무의 언어 환경에 대비하여

통역 수업의 원천텍스트로 액센트가 있는 비원어민 발화도 일부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통번역대학원에서는 교과과정상 세계영어의 교육이

강조되지 않았다. 국내 8개 통번역대학원1)의 교과과정에서는 세계영어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과목이 없으며, 8개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과목 해설 상

으로도 ‘세계영어’, ‘비원어민 영어’, ‘액센트(accent)’ 등 세계영어와 관련된 내

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정보 밀도’, ‘통사 구조’, ‘발화속도’ 등 다른 통역

고충 요인에 대한 언급이 교과목 해설 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그러

나 실제 통역 수업에서 세계영어 이외의 통역 고충 요인은 통역 기술 향상을

위한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온 편이다. 이는 최문선(2012)

의 교강사 대상 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통번역대학원 교강사들은 ‘개념’, ‘정보

밀도’, ‘전문용어’, ‘논리전개’, ‘문장구조’ 등을 통역 수업에 사용되는 원천텍스

트 선정 시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문서 자

료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원천텍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동시와 순차 각각

85.8%와 92.7%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수업 시간에 음성/동영상 형태의 ST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시와 순차 각각 14.2%와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문선 2013), 음성/동영상 텍스트 항목 중 ‘비원어민 영어’를 사용한 텍스트

유형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역대학원 수업 시간을

통하여 세계영어에 노출된 경우가 전혀 없었다는 전문 통역사 응답자가 92.9%

1) 서울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서울

외국어대학원대학교,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AITP,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영어

통번역학과, 서울 외 지역 소재 선문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부산외대 통역번역대학원,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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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허지운(2013a)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뒷받침된다. 그러

나 국내 8개 대학원 모두 학교의 비전 및 교육 목표상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통

역사 배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해서

는 현재 실무 통역사들에게 고충을 안겨주는 세계영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통역대학원의 교육 목표 달성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국내 통번역대학원에 부족한 세계영어 교육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세계영어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

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2언어 습득/학습 이론, 외국어 교육 이론, 통역 교육

이론 등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2언어 습득/학습 이론

2.1기본 전제

세계영어란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영어 변종을 통칭하는 것으로, 

세계영어 개념 하에서는 고유의 언어 및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각 변종 간 차이

를 인지하고 동등한 지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Kachru 1985; 

Kirkpatrick 2007). 세계영어는 다양한 변종을 지니고 있고, 카츠루(Kachru 

1985)는 역사적인 발달 특성과 사용하는 양태에 따라 내부동심원(inner circle), 

외부동심원(outer circle), 확장동심원(expanding circle)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변

종은 음운, 통사, 어휘, 화용적 용례에 있어서 해당 지역 화자의 모국어 및 문

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원어민 영어와는 차이를 보인다. 허지운(2013a)은 실

험 연구를 통해 통역사들이 세계영어 중 외부 및 확장동심원 변종의 분절 및

초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휘 인식 및 문장 내 의미 단위 구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통사적 특성으로 인하여 문장 구조 파악에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

여야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비원어민 영어는 음운, 통사, 어휘, 화용적

수준에서 원어민 영어와 구분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그러하듯 체계적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 2 언어 습득 및 학습 이론, 외국어 교육 이론, 통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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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등에 입각하여 통역대학원 과정 내 세계영어 통역 교육 모델의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한다. 

흔히 언어 교육의 효과적 방법을 논할 때 자연스러운 노출 확대를 주장하

기도 하고 교육 기관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세계영어 통역

교육도 이 논의에 있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에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

여 우선 ‘습득(acquisition)’과 ‘학습(learning)’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

웬과 레인더스(Loewen & Reinders 2011:6)는 ‘습득’을 제 2언어(L2)의 자연스

러운 발달 과정으로 정리하고 있고, 미첼과 마일스(Mitchell & Myles 2013: 15)

의 정의에 의하면 ‘언어학습’은 “모국어 습득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는 언어 습

득을 일컫는 말로 모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와 모든 학습 단계를 포함한다.” 

크라센(Krashen 1982)은 ‘습득’을 어린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듯 잠재의식적인 과

정으로, ‘학습’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의식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그는

두 개념 간 명확한 구분을 하면서 학습을 통한 습득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습득’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크라센은 ‘습득’과 ‘학습’ 개념을 비롯한 입

력 가설, 모니터 가설 등을 주창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크라센의

주장대로 학습을 통한 습득이 불가능하다면 통역대학원에서 세계영어를 ‘교육’

한다는 접근도 근거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라센의 이론은 이내 언

어 습득의 세부 과정을 간과한 지나친 단순화로 인하여 거센 반박을 받게 되었

다. 우선, 그레그(Gregg 1984)는 대부분의 제 2언어 학습자들이 제 2언어의 문

법 규칙을 학습한 후 반복적 학습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습득하는 단계에 이르

게 된다고 반박한다. 맥러플린(McLaughlin 1987)도 언어 습득이 가장 큰 효과

를 발휘하는 것은 발음 차원에 불과하고 언어 학습이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롱(Long 1983) 또한 언어 수업이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었

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학습자의 연령, 언어 수준, 습득/학습해야하는 언어 층

위에 따라 습득 또는 학습 접근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어린

이가 모국어를 배우듯 ‘습득’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는 학습

법이지만 전적으로 외국어에 전념할 시간이 부족한 성인 학습자에게 습득 위주

의 접근법만 취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2년 과정의 통역

대학원의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 능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제 하에

통역 스킬 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Gile 2005: 144) 언어 습득을 위



세계영어의영한통역을위한효과적교수법모색 ● 허지운  335

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B언어숙달이 필요한 학생들

을 위한 언어숙달 교과목이 대부분의 통역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지만 표준영어

로 간주되는 원어민 영어를 위한 언어 습득에도 시간이 충분치 않은 만큼 세계

영어 습득을 위한 시간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습득’과 ‘학습’ 간

의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는 견해도 많다(Johnson 2008: 81; McLaughlin 1987: 

56; Mitchell & Myles  2013: 16).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통역대학

원에서의 세계영어 통역 교육은 ‘학습’과 ‘습득’을 모두 추구하되 ‘학습을 통한

습득’을 기본 접근법으로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우선 제2언어 학

습 이론 중 대표적 이론을 고찰하며 세계영어 통역 교육에 적절한 효과적 학습

이론을 탐색하도록 하겠다. 

2.2주요 접근법

2.2.1 행동주의와 인지언어학적 접근

언어 교육을 비롯한 일반 교육 전반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행동주

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조건반사 이론을 주창한 파블로프(Pavlov), 왓슨(Watson), 

손다이크(Thorndike), 스키너(Skinner)로 대표되는 행동주의 이론은 조건화, 습관

형성,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속적인 스킬 연마를 통한 통역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통역 교육에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고찰할 가치가 있다. 

우선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습관 형성에 요구되는 세 가지 요소로 ‘자극’, 

‘반응’, ‘강화’를 든다. 인간은 다양한 자극에 노출된 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유도되어 기대하였던 적절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 해당 자

극-반응 쌍에 대한 강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자극에 대한 특정 반응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Mitchell & Myles 2013: 49; Richards & Rodgers 

2001: 56). 행동주의 이론은 외국어 학습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어휘, 표현, 대

화의 암기와 언어 패턴의 반복적 연습을 통한 자동적 이해 및 발화 습관 형성

을 추구하는 접근법으로 발전하였다 (Richards & Rodgers 2001: 56-57). 실제

통역대학원의 수업/학습에서도 다양한 어휘, 표현, 대화, 언어 패턴 암기 및 반

복학습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영어를 접목할 경우, ‘세계영어 듣기

(자극)-언어적 연습(반응)-크리틱(강화)’의 행동주의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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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동주의 접근법은 하나의 행동을 하위 스킬로 세분하여 단계적으로

학습한다는 측면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세계영어 변종들의 학습에도 적용 가능

하다. 질(Gile 2009: 173)이 말하듯, 비원어민의 액센트는 통역사의 정보처리 과

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입력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세계영어

통역 시 그 특성을 인지하고 프로세스하여 원활한 통역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

도록 음운, 통사, 어휘, 화용 등의 언어 층위를 기준으로 한, 또는, 청취 과업

중심에서 시작하여 통역 과업으로 진전하는 단계적 학습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세계영어 특성에 대한 인지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인지적 접근법은 반복적 연습을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인지

적 접근법은 정보 처리 및 스킬 습득 등의 정신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L2에

관한 지식이 저장·처리되는 방식과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면서 효과

적인 학습을 위한 연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Loewen & Reinders 2011: 

28-29). 연습이라는 반복적 작업을 통하여 정보 처리의 인지적 부담이 감소하면

자동적 처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Ellis 2008: 429). 행동주의 접근

법이 ‘강화’라는 기제를 통하여 ‘자극’으로부터 올바른 ‘반응’이 유도되도록 하

고 있다면, 인지적 접근법에서는 인지적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

는데, 결국엔 두 논의 모두 반복적 학습의 효과로 수렴된다. 질(Gile 2009: 159) 

또한 인지심리학의 심적 수행(mental operation) 개념을 바탕으로 구축한 ‘노력

모델’을 제시하면서 비자동적 작업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자동화가 가능하

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세계영어의 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세계영어 변

종의 특성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익힌다면 액센트 등 변종 특성을 띄고 있

는 발화도 통역사에게 명료하게 인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입되는 소리가

어휘 및 문장으로 자동적으로 인지되는 자동화 단계에 도달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가 가능한 것은 세계영어 변종별 특성에 대한 지

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반복적 청취 및 통역 연습을 함으로써 언어적 예측 능력

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능

력 요구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Gile 2009:173)은 통역사가 문법 규칙, 

연어, 표준 문구에 대하여 많이 알수록 해당 언어를 듣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다시 말하면 예측 능력이 발달되어, 발화 인식 시 필요한 인지능력

요구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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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습관 형성 혹은 자동화를 달성함에 있어 행동주의의 언어교수법인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ism)’과 인지적 접근법에서 발전한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제시-연습-표현)’를 참고할 수 있다. 청화

식 교수법의 전형적인 방법은 문장 패턴을 학생들에게 소개한 후 학생들에게

해당 문형을 실제 문장으로 다양하게 구현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는 스

키너 이론의 ‘자극-반응-강화’의 양식을 따르고, 반복을 통한 습관 형성을 추구

하며, 점진적으로 스킬을 연마하고 획득하도록 설계된 교수법이다(Rivers 1964, 

Johnson 2008: 165-66에서 인용). ‘PPP’는 반복적인 연습에 앞서 특정한 언어

형태에 대하여 가르쳐서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 형태에 대하여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Johnson 2008: 273-74; Loewen & Reinders 2011: 

137). 다만, 청화식 교수법은 국소적인 표현, 문형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교

수법으로 다소 기계적 반복에 집중하여 수동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통제의 수준을 단계별로 조절하거나 다양한 활동

의 조합이 가능한 PPP, 또는 곧이어 소개하는 다른 접근법들을 통해 보완이 가

능하다. 구체적인 교수법에 관해서는 4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2.2 심성주의적 접근

촘스키는 행동주의를 반박하고, 심성(mind)이 인간의 행동과 학문의 근간이

된다고 강조하며 ‘심성주의(mentalism)’를 기반으로 한 변형생성문법을 주창하

였다. 촘스키는 어린이들이 언어적 창의성을 지니고 있어서 배운 적도 없는 새

로운 문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주변의 언어를 그대로 모방

하는 대신 내재적인 언어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Johnson 

2008; Mitchell & Myles 2013: 50). 이때 어린이들은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를 활성화시키는데, ‘LAD’란 보편 문법으로부터 언어

를 이끌어내는 내재적 능력으로, 무의식적인 언어 습득을 가능케 해주는 장치

이다(McKendry 2006).  

이러한 ‘LAD’ 개념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교수법으로 ‘언어 몰입(Language 

Immersion)’ 교육을 들 수 있다. 몰입교육은 학습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L2가

강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방식으로, 학습자들은 수학, 과학, 

사회 과목 등을 L2로 배운다. 몰입교육은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 노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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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를 습득하던 방식과 흡사하게 L2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를 세계영어 통역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통역대학원

학습자들은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LAD’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청소년기가

지난 상태이다. 또한, 교과목이 다양하고 비교적 단기라 할 수 있는 2년 내에

통역 스킬을 습득해야하는 통역대학원에서 원어민 영어도 아닌 세계영어 몰입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계영어 변종이 다

양하기 때문에 특정 변종만 편중적으로 몰입 교육하기도 어렵거니와 지나친 몰

입으로 인한 화석화(fossilization)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변종에 학습자들

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몰입교육 방식을 고려

할 가치가 있다. 

2.2.3 사회언어학적 접근

자연스럽게 언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사회언어학적 접근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언어학적 접근법은 문법과 언어적 요소의 직접적 교육만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사회언

어학자들은 화용, 담화를 포괄하는 언어 사용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환경

(social sett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엘리스(Ellis 2008: 286-87)는 사회적

환경이 L2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사회적 환경

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L2 언어, 언어 사용자, 문

화, 사회 가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학습자의 언어 학습 효과를 높인다. 다음

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언어 학습자들이 선택하는 준거 집단이 달라진다. 언

어 학습자들은 무조건 표준 영어 학습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영어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원어민 영어가 아닌 비원어민 영어의 특정 변종이 사용되는 사회

적 환경에 놓인 경우 학습자들은 해당 특정 변종을 자신들이 학습할 목표 언어

로 설정하게 된다. 국제회의 현장에서도 비원어민 연사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유효하며, 통역

대학원에서도 원어민 영어 중심의 학습법이 가진 표준 언어 학습의 장점을 취

함과 동시에, 비원어민 영어도 학습 목표 언어에 포함하여 해당 영어 변종에 대

한 폭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꾀할 필요가 있다.   

소통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세계영어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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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마츠다와 프리드리히(Matsuda & Friedrich 2011: 339-40)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그들은 모국어가 서로 다른 영어 사용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

해서는 맥락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유문화의 영향을 받은 언

어적 혹은 화용적 표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선을 사전에

대비하는 소통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현실적인 소통 상황

과 맥락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그 효과가 크다. 기존의 심성주의와 행동주의 접

근법이 지나치게 이상적 언어를 추구하거나, 일방적인 지식전달 및 기계적인

반복 학습을 추구하면서 맞게 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적

접근법은 현실적인 언어 사용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단순한 반복적 듣기와 말하

기 작업이 아닌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하여 실제 소통상황에 필요한 발화 전략

을 수립하고 순발력 있게 상황에 대응하는 종합적 능력 함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영어 통역을 위한 교육에도 적절한 접근법으

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환경이라는 틀에서 제공되는 교수법으로는 몰입교육에서 발전한 사

회언어학적 접근인 ‘내용중심 교수법(Content Based Instruction, 이하 ‘CBI’)’이

성인 L2 학습자에게 더 적절할 수 있다. ‘CBI’는 의미 중심의 교수법으로 과학, 

수학 , 역사 등의 일반 교과목 또는 특정 주제 지식을 목표 언어로 학습하는 과

정에서 이차적으로 목표 언어 학습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Loewen & 

Reinders 2011: 41; Johnson 2008: 173). ‘CBI’는 몰입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맞추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더욱 단순한 문형으로 변형하는

조절이 허용되며 형태(form) 위주의 교수법도 반영한다(Johnson 2008: 173). 

전문 분야 통역을 준비하는 통역대학원 과정에서 주제 지식을 중심으로 한

‘CBI’와 같은 사회언어학적 접근은 주제 특강을 통해 이미 실시 중에 있다. 따

라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원천 텍스트의 언어를 다양한 세계영어의 변종들로

구성한다면 기존의 수업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세계영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프라부(Prabhu 1987)는 소통적 언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의 연장선상에서 문법 지식 중심의 교수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과업기반 교수법(Task-Based Teaching, 이하 ‘TBT’)’을 주창하였다(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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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81-82; Richards and Rodgers 2001: 223). 프라부는 언어 형식보다는

‘메세지’에 중심을 두는 교수법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존의 교수법들이 발음, 

문법 등 언어 항목 중심으로 강의 계획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회화 연습을 하는

경우에도 주고받는 대화의 의미와 상관없이 언어적 정확성만을 주안점으로 두

게 되어 회화 연습 자체가 의미 없는 연습이 되고 만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어

항목이 아닌 ‘활동’ 중심의 과업기반 강의계획안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러한 활동 중심의 수업 과정을 통해 언어 능력은 무의식적으로 함양된다고 주

장한다(Prabhu 1987). 이와 같은 ‘과업’ 중심의 접근은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두는 적극적 ‘발화’를 유도하는 장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는 비단 발화 작업

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 간 대화를 통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

대방의 발화에서 의도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 또한 향상된다는 점에서 세계

영어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연습에도 효과적인 교수법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적 능력만이 통역 능력을 담보하지 않듯, 세계영어

에 관한 지식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원활한 세계영어 통역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세계영어에 관하여 학습한 지식이 실제로 통역 수행 시에 원

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통역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완전한 학습 효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차통역, 동시통역, 모의국제회의 등 통역 활동 혹은

과업 중심의 수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역대학원의 교과과정을 고려할 때, 

해당 교과목에서 원어민 영어뿐만 아니라 외부 및 확장 동심원 변종도 원천텍

스트 언어로 활용하면 학습자들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계영어 변종 특

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영어를 통역 교육에 접목하기에 적절한 언어 교육 접근 방식

및 교수법을 제2외국어 습득 및 외국어 학습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해 찾아보았

다. 기존의 사회언어학적 접근 중심의 통역대학원의 교수법을 고려해봤을 때

‘CBI’ 혹은 ‘TBT’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통역대학원의

교과과정은 학습자들이 A언어와 B언어가 모두 충분히 숙달된 수준이라는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 중심의 설명 및 연습을 동반하는

언어적 교육은 언어숙달 교과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진행될 뿐 큰 비중을 차

지하지는 않지만, 세계영어의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언어적 지식

전달 및 반복적 연습이라는 기본적 습득 과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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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설명 대학원

순차통역

(영한방향)

통역의 B언어를 이해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자연스러운 A언

어로 재표현하는 통역 스킬 습득, 다양한 스킬 익히기, 프레

젠테이션 능력 함양, 전문용어 및 개념 이해, 전문 통역 능

력 개발

이화여대

순차통역 스킬 개발, 출발어 메세지 이해 및 분석 능력과 도

착어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능력 배양, 다양한 유형의 순차

통역 연습, 유창하고 완성도 높은 순차통역 능력 함양

한국외대

동시통역

(영한방향)

동시통역의 기계적 원리 습득, 전문분야 및 전문 용어 동시

통역 역량 함양, 다양한 주제, 텍스트 및 연사 스타일을 적

절히 처리할 수 있는 대응력, 부스 내 팀원 간 협력

이화여대

더 나아가, 형태 중심의 교육은 문법적 지식 등 언어적 지식을 함양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반면 소통적 언어 교육은 유창성, 화용성, 어휘력 향상 등에 더 효

과적이어서 두 가지 접근법 중 어느 한 쪽이 우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Ellis 2008: 288-90). 따라서 상호 보완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각 접근법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3적용가능성

앞서 살펴본 제 2언어 학습 이론을 세계영어 통역 교육에 접목함에 있어

통역대학원의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해 볼 수 있다. 통역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강의 교과목으로는 ‘동시통역’과 ‘순차통역’ 등 직접적인 통역 연습을 하는 교

과목, 통역을 위한 기초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언어 숙달’ 교과목,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주제특강’ 혹은 ‘지역입문’ 교과목, 실제 국제회의 환경을 체험하

기 위한 ‘모의국제회의’ 교과목, 그 외에 발표력 향상을 위한 ‘토론과 작문’ 및

‘B언어 프레젠테이션’ 교과목 등이 있다. 이 중 세계영어 청취 및 이해와 관련

된 과목으로 범위를 좁혀서 ‘발표’ 위주의 교과목은 제외하면, 영한 방향 통역

교과목, 모의국제회의, 언어숙달, 주제 특강 과목으로 한정해서 볼 수 있다. 우

선,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의 해당 교과목 설명 항

목을 요약한 아래 <표 1>을 검토하면서 세계영어 교육과의 접목 가능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표 1>통역번역대학원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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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와 발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집중 훈련, 논

리적이고 매끄러운 도착어 전달, 난이도 높은 전문 분야 연

설 통역, 용어 준비 등 회의 사전준비 방법 연습

한국외대

모의국제회의

릴레이 통역 등 통역 실전 체험 이화여대

국제회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회의용어, 절차 및 규범

익히고 가상 회의 직접 조직
한국외대

언어숙달

/고급B언어

수준 높은 B언어 구사능력 함양, 주제별, 분야별, 언어사용

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구어체, 문어체 텍스트를 활용, 전문

분야별 다채로운 용어 및 표현 학습

이화여대

전공외국어의 텍스트 이해 및 생산 능력 함양을 위한 언어

의 4대 영역 연습
한국외대

주제특강

국내외 실무자 및 전문가 초청 강연 통한 전문 분야 주제

지식 습득
이화여대

주요 주제영역의 지도적 인사를 초빙하여 주요 산업분야 동

향 파악
한국외대

<표 1>에서 보듯, 영한 방향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교과목 설명 상으로는

직접적으로 ‘비원어민 영어’ 또는 ‘세계영어’ 등의 표현은 없지만 순차통역 과

목 설명 중 ‘통역의 B 언어 이해’, ‘출발어 메세지 이해’, 모의국제회의 교과목

설명 중 ‘통역 실전 체험’, 언어 숙달 교과목 설명 중 ‘다양한 구어체 텍스트

활용’ 등이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영한 순차통역, 영한 동시통역, 모의국제회의

등 통역 교과목들이 통역 상황에서 B언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

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 사용자가 원어민에 국한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원

어민 영어도 한영 통역사의 ‘B언어’에 해당되므로, 통역 교과목들과 언어 숙달

과목에서 세계영어 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화식 교수법과

‘PPP’를 기초로 하여 언어 숙달 강의에서 세계영어의 특성 혹은 패턴을 소개한

후 청취 연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청취 능력으로 연결 짓는 연습을 실시할 수

있고, 영한 순차통역, 영한 동시통역, 모의국제회의 수업을 통해 세계영어를 통

역함으로써 과업 기반의 수업이 가능하다. 한편, 주제특강 수업에서는 특별히

‘B언어’에 대한 언급이 교과목 설명에는 없으나 이 교과목이 전문 지식을 습득

하는 특정한 주제로 강의가 실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CBI’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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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주로 한국인 연사를 초청하는 주제특강 교과목에서 특정 변종 영어를 구

사하는 연사가 강의를 직접 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수업이나 과제에 활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강의계획안(Syllabus)

3.1수요조사

앞서 살펴본 세계영어 통역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에 대하여 지

금부터는 구체적인 강의계획안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강

의계획안이란 해당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문서로

(Hutchinson & Waters, 1987: 80), 강의계획안에 제시된 항목들을 통해 해당 수

업에서 중시하는 학습 대상, 목표,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강의계획안 유

형에 따라 해당 수업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언어의 구조에 관한 지식인지, 스킬

인지, 기능인지, 상황별 의사소통 능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 간 교과목의 목표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

다(ibid.: 83-84). 이러한 점에서 강의계획안은 세계영어 통역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내 통역대학원 교과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수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세계영어가 현장에서 실무 통

역사들에게 고충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뛰어난 실무 통역사 배출

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통역대학원의 개별 강의의 강의

계획안에도 ‘세계영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체계적인 세계영어 통역 교육이 가능해진다.  

다만, ‘세계영어’ 교육이 통역대학원에서 그간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것이 수업에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needs analysis)’ 과정을 거친 ‘타협적 강의계획안(negotiated 

syllabus)’(Clarke1991)의 설계를 동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수요조사란 학생들

의 요구가 반영된 강의 설계를 위한 주요한 단계로 더들리에반스와 세인트존

(Dudley-Evans & St John 1998: 121)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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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특수목적영어(ESP)의 프로세스 단계

위 그림에서 보듯, 수요 조사는 일회성으로 종료되지 않고, 후속 단계인 수

업 설계, 교수 및 학습, 평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사항에 맞춤화된 강의계획안 설계의 밑거름이 된다. 

수요조사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항목은 필요성(necessities), 부족한 부분

(lacks), 학생들이 배우고자하는 부분(wants)으로 간략하게 분류될 수도 있는데

(Hutchinson & Waters, 1987: 55-58; Johnson 2008: 229), 세계영어 통역 교육

을 위한 수요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통역 실무의 현실과 학생들의 요구를 접목한 강의계획안 설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1) 부족한 부분(lacks): 세계영어 개념 이해 수준, 익숙한 비원어민 영어

변종, 해외 체류 경험 및 체류 국가

2) 세계영어 통역 교육 필요성(necessities): 실무 통역에서 비원어민 연사

의 비중 인지 여부, 해당 수업 중 세계영어 통역 교육의 적절한 비중, 

세계영어 통역 교육을 포함한 해당 수업에서 제공하는 학습 항목의 우

선순위

3) 세계영어 통역 교육의 기대사항(wants): 해당 수업 수강 동기, 수업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영어 변종, 학습의 층위(음운, 통사, 어휘, 화용)

위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강 학생들이 세계영어의 변종들에 대하여 가지

고 있는 인식을 점검하고, 다양한 세계영어 변종을 구사하는 연사들을 통역해

야하는 실무 현장의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세계영어 통역

교육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세계영어 변종 중 학습자들이 이미 익숙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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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는 변종과 그들이 접해본 경험이 적어 명료도가 떨어지는 변종을 파악하

여 학습자 요구에 맞는 변종들로 강의계획안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수

업에서 학습하는 다른 항목 대비 세계영어 통역 교육이 학생들의 학습 요구에

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다른 학습 항목들과의 조화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학습자 수요는 실무 현실 및 니즈와 괴리를 보이

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2강의계획안 유형

다음으로, 구체적인 강의계획안 유형을 고찰하며 세계영어 통역 교육에 적

절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존슨(Johnson 2008: 215-38)은 ‘구조적 강의계

획안(structural syllabus)’, ‘명목/기능적 강의계획안(notional/functional syllabus)’, 

‘다차원적 강의계획안(multidimensional syllabus)’의 세 가지 강의계획안을 소개

하고 있다. 허친슨과 워터스(Hutchinson & Waters 1987: 85-89)는 ‘주제별 강의

계획안(topic syllabus)’, ‘구조/상황별 강의계획안(structural/situational syllabus)’, 

‘기능/명목 강의계획안(functional/notional syllabus)’, ‘스킬기반 강의계획안

(skills-based syllabus)’, ‘상황별 강의계획안(situational syllabus)’, ‘기능/과업기

반 강의계획안(functional/task-based syllabus)’, ‘담화/스킬 강의계획안

(discourse/skills syllabus)’, 그리고 ‘스킬 및 전략 강의계획안(skills and 

strategies)’으로 다양한 기준의 강의계획안을 소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 가능한 만큼의 단위로 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한편, 화이트(White 1988: 

44-47)는 허친슨과 워터스가 소개하는 주제, 구조, 기능/명목, 스킬, 상황 강의

계획안을 비롯하여 프로세스 및 절차 등 ‘방법론’ 위주의 강의계획안을 포괄하

는 다양한 강의계획안을 소개한다. 그러나 화이트는 이를 ‘유형A’와 ‘유형B’의

강의계획안으로 대분류를 한다. 유형A가 해당 수업을 통하여 학습해야하는 언

어, 내용, 스킬 항목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간섭적(interventionist)’ 방식이라면, 

유형B는 사전에 학습 항목들을 지정하지 않은 채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몰입하게 하는 ‘비간섭적(non-interventionist)’ 방식이며, 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내용(content), 스킬(skill), 방법(method)의 세 가지로 도

식화된다(ibid.: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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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언어 강의계획안의 기본(White1988:46)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언어 교육에 있어 행동주의, 인지주의, 심성

주의, 사회언어학적 접근 모두가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세계영어를

접목할 만한 교과목들의 기존 수업 방식에는 간섭적이면서도 비간섭적인 방식

모두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유형 A와 유형B  모두가 유효하

다. 이에 이 두 가지 유형에 속하는 세부 유형을 검토하여 앞서 살펴본 교과목

에 적합한 유형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영어 통역 강의계획안을 제안해보고

자 한다. 

첫째, 구조적 강의계획안은 언어 구조를 위주로 사전에 학생들이 학습할 언

어 항목들을 지정한 설계안이다(Hutchinson & Waters 1987; Johnson 2008; 

White 1988). 구조적 강의계획안은 수업에서 가르치는 언어 항목의 순서 배열

(sequencing)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화이트(White 1988: 47-48)는 순서 배

열을 위한 기준으로 빈도, 범위(coverage), 가용성(availability), 단순성/복잡성, 

학습능력, 교수능력, 조합능력, 대조, 일반화, 자연스러운 습득 순서를 소개한다. 

구조적 강의계획안은 형태적 정보로서 전달 가능한 언어 항목의 교수·학습에

적합하다는 면에서, 통역 교과목에서 세계영어 통역을 직접 실시하기에 앞서

언어숙달 과목에서 세계영어의 기본적 특징에 대한 교수·학습을 하기에 적절한

강의계획안이라고 판단된다. 영한 순차통역, 영한 동시통역, 모의국제회의 등

통역 교과목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통역 실습을 통한 전문적 스킬 함양을 목표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영어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한 강의식 수업을 진행

할만한 여유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언어숙달 교과목의 경우, 듣기, 말하기,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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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읽기 등 언어적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과목으로, 지금까지는 원어민 영

어 수준의 언어 이해 및 구사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졌었지만, 앞으로 그 수업시

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세계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학생들이 학습하

게 할 경우, 보다 통역 실무 현실에 맞춤화된 교육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물

론 엘리스(Ellis 2008: 846)가 ‘약접면 가설(weak interface hypothesis)’을 통해

주장하듯, 수업에서 설명·전달·연습되는 언어 지식을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

배우는 즉시 내재화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학습된 정보는 이후 계

속되는 언어 학습 및 습득을 통해 반복적으로 내재화된다는 면에서, 기본적 언

어 특성에 대한 지식의 설명·전달·연습은 중요한 교수학습의 요소로 파악된다. 

구조적 강의계획안을 통해 교수·학습되는 항목의 순서 배열(sequencing)의

기준으로 앞서 화이트의 기준을 소개한 바 있으나, 세계영어의 강의계획안의

순서 배열 기준은 다양한 변종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일반적인 언어 습득 과

정과는 달리 세계영어 변종의 일부 특징들에 집중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기존의 제2언어 학습의 순서 배열과는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수업에서 다룰 변종 선택은 ‘빈도’나 ‘범위’ 등 기존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실무자 설문 조사 및 학습자 수요조사를 통해 가장 자주 접하는 변종 중

학습자들에게 가장 노출도가 떨어지는 변종을 찾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변종을 선택한다. 각 변종별로는 음운, 통사, 어휘, 화용

층위의 정보를 전달하되, 실무 통역사들이 비원어민 영어 통역 시 음운 및 통사

구조 특성 인식에 고충이 집중된다는 점과(허지운 2013b) 통역의 프로세스 상

음운 인식이 청취의 첫 순서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음운적 특성에 최우선 순위

를 두고, 변종 특성에 따라 통사, 어휘, 화용 층위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

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숙달’ 교과목의 구조적 강의계획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2>는 격주 혹은 3주에 한 번씩 기존 언어숙달 수업

시간의 1/3 이하를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한 강의계획안이다. 이에 포함된

변종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허지운 2013a) 결과 중 가장 접한 빈도가 높거나

고충이 심했다는 응답이 나온 변종 중 선택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강의계획안 설

계 시에는 수요자 조사와 접목하여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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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B언어숙달 교과목 중 세계영어 교수학습 부분의 강의계획안

세계영어 교수학습 항목

1주차 변종 1(예: 인도영어)의 음운, 통사 특성

3주차 변종 1(예: 인도영어)의 어휘, 화용 특성

5주차 변종 2(예: 중국영어)의 음운, 통사 특성

7주차 변종 2(예: 중국영어)의 어휘, 화용 특성

9주차 변종 3(예: 프랑스영어)의 음운, 통사 특성

11주차 변종 3(예: 프랑스영어)의 어휘, 화용 특성

13주차 변종 4(예: 동남아권영어)의 음운, 통사 특성

15주차 변종 4(예: 동남아권영어)의 어휘, 화용 특성

두 번째 강의계획안으로 과업기반 강의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역 수업은 사실상 과업기반의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과업(pre-task), 개인 단위로 실시되는 본 과업, 피드백

(feedback)으로 구성되는 프라부(Prabhu 1987)의 과업기반 교수법은 ‘브레인스

토밍-통역 실습-크리틱’ 순서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통역 수업의 모습과 유사하

다. 기존의 통역 수업에서 ‘본과업’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국제모의회의’ 실

습을 가리키는데, 이때 매주 다양한 전문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여기에 특정 주간에 다양한 세계영어 연설을

원천텍스트로 사용한다면 통역 과업은 전문분야의 주제지식 및 세계영어 특성

이라는 요소가 가중되어 보다 입체적인 과업기반 강의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서 학습자가 ‘언어숙달’을 통해 습득한 세계영어 특성에 관한 지식

을 실제 통역 실습을 통해 청취 및 이해 능력으로 내재화(internalize)하여 세계

영어 통역 시 자동화된 청취 및 이해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주제별 강의계획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화이트(White 1988: 48)

는 주제별 강의계획안의 순서배열 기준으로 관심사항 및 정서, 필요성, 교육적

가치, 관련성, 실용성, 깊이, 유용성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 국내 일부 통역대학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제특강 과목의 강의계획안 기준과 유사하다. 국내 통역

대학원의 주제특강 수업에서는 현재의 산업동향과 시의성 있는 전문 분야를 주

제로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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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주제특강’ 교과목과 접목할 경우, 주제별 강의계획안을 유지하되, 원어

민뿐만 아니라 비원어민 강사도 초빙하여 강의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의미중심의

접근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계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상으로 세계영어를 언어숙달, 통역 교과목, 주제 특강 과목과 접목하여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강의계획안을 고찰하였다. 강의계획안은 해당 수업에 대

하여 학습자들이 달성해야하는 최종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해야할 주요

요소를 조명해주며, 체계적인 강의의 기초 확립을 통한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신뢰 강화를 가능케 하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Hutchinson & 

Waters 1987: 83-84). 다음으로, 강의계획안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개별 수업의

교수법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4. 교수법

4.1접근법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언어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언어숙달, 통역 교과

목, 그리고 주제특강 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적절한 접근법을 찾아보기로 하겠

다. 위 세 가지 유형의 교과목들은 상호 독립적이기보다는 궁극적인 목적인 전

문적 통역 능력 습득을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언어숙달’ 과목에서는 구조적 강의계획안에 따라 음운, 통사, 어휘, 화용의

언어적 정보 교수에 중점을 두는 ‘형식’ 위주의 수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식

적 교수법(formal instruction)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과 결합되어 언어

습득의 속도를 높여주는 것이다(Ellis 2008: 844). 형식적 교수법이 원활한 언어

학습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점은 다음의 몇 가지 가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ibid.: 845-46). 엘리스(Ellis 2008)는 ‘약접면 가설’을 통해 학습자들은 입력되

는 명시적 지식과 자신의 언어 수준 간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명시적 지식이

내재화된다는 가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교수능력 가설(teachability 

hypothesis)’을 통해 학습자의 습득 수준에 맞는 언어 항목을 다룰 때에만 형식

적 교수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변이 가설(variability hypothesis)’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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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형식적 교수법으로 학습한 언어 항목은 학습자들의 계획된 발화에서는 활용

되나 계획하지 않은 발화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형식

적 교수법이 가진 효과를 활용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명시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부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접면 가설(interface hypothesis)’은 학습자들이 언어 규칙을 배운 후 의

식적인 연습 과정을 통해 이를 자동적 지식으로 전환 가능함을 주장하였는데, 같

은 맥락에서 데키서(DeKeyser  1998)와 앤더슨(Anderson 1982)은 연습을 통하여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을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주장한다(Ellis 2008: 845-46). 선언적 지식은 구조화된 강의계

획안에 따라 명시적으로 전달되고 의식적으로 학습되는 지식을 가리키며, 절차적

지식은 이미 학습된 선언적 지식에 대한 연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내재화되는 지

식을 가리킨다. 

국내 통역 대학원의 교과목 설명에서 드러나듯, 언어숙달 교과목에서는 “전

문 분야별 다채로운 용어 및 표현 학습”을 하고 “언어의 4대 영역에 대한 실

습”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언어에 대한 선언적 지식과 이를 연습 및 실습하는 절

차적 지식이 결합된 방식이다. 언어숙달 교과목에서의 세계영어 교육도 마찬가

지로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이 결합된 방식이 교과목 성격에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결합하는 방식 중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

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결합 방식으로는 선언적 지식이 절차적 지식에

선행하는 방식인 ‘DECPRO’ 방식이 있고, 반대로 절차적 지식이 선언적 지식에

선행하는 방식인 ‘PRODEC’이 있다(Anderson  1982; DeKeyser 1998; Johnson 

2008). ‘DECPRO’ 방식에서는 1단계인 선언적 지식 단계를 통해 교수자가 암기

가능한 정보 혹은 대상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

은 자신이 배운 선언적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에 담긴 정보를 의식적으로

호출하고 다음 실행 요소를 사전에 계획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연습을 통

해 2단계인 절차적 지식 단계에 이르면 학습자들의 선언적 지식은 자동화되거나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된다. 반면 ‘PRODEC’ 방식은 학습자들이 특정 언어 환경

에 몰입하거나 실습과 연습을 먼저 실시한 후,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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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지식만을 습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화석

화(fossilization)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Johnson 2008: 104-105). 

언어숙달 교과목의 경우, 세계영어의 기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선언적 지

식 중심의 수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DECPRO’ 방식이 적절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역 교과목에서는 통역 연습이 통역능력 향상에 있어

가장 주가 되고 효과적인 방법(Gile 2005 : 131)이기 때문에 절차적 지식 습득

위주의 ‘PRODEC’ 방식으로 하여, 연습을 통한 세계영어 변종별 규칙 인지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통역 교과목 자체가 프라부(Prabhu 1987)

의 ‘과업기반 학습’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지식 습득

우선의 방식이 통역 교과목에서 적절하다는 점이 뒷받침된다. ‘주제특강’의 경

우 의미중심의 ‘CBI’ 방식이기 때문에 통역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지식

습득 위주이며 비형식적인 방식의 세계영어 교수법이 적절하다. 

4.2교실 활동

지금부터는 각 교과목의 교수법에 맞추어 구체적인 교실 활동을 제안해보고

자 한다. 우선 언어숙달 교과목은 선언적 지식에 해당하는 특정 변종의 음운, 통

사, 어휘, 화용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면서 해당 음운 특성을 띄는 발화

(utterance)가 담긴 음성 자료를 재생하고, 통사, 어휘, 화용 특징에 해당하는 예문

제시를 하여 해당 변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후, 절차적 지식으로의 전

환을 돕기 위한 연습 활동을 실시한다. 이는 언어 규칙에 대한 설명과 연습활동

을 결합한 ‘PPP’ 방식을 기초로 한다. ‘PPP’는 ‘제시(presentation)’→‘연습

(practice)’→‘표현(production)’의 순서로 이어지는 수업활동을 가리키는데, ‘제시’

는 ‘언어에 관한 지식’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단계이고, ‘연습’과

‘표현’은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 및 실습하는 단계를 가리킨다(Johnson 2008: 

273-74). 연습 활동은 청취 위주로 실시하며, ‘문법적 접근방식’, ‘청화식 접근법

(audio-lingual approach)’, ‘개별항목 접근법(discrete-item approach)’ 기반의 활동

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문법적 접근방식으로는, 음성을 청취하면서 빈 칸이

있는 텍스트를 채우는 ‘클로즈(cloze)’ 활동이 있다. 이는 어휘, 구 등 언어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텍스트 맥락에 따른 추론을 하는 적극적 청취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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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인도영어 특성 학습

활동 목표

-인도영어의 자음과 모음의 분절 특성을 이해한다. 

-인도영어의 억양, 강세, 리듬 등 초분절 특성을 이해한다.

-인도영어의 통사적 특성을 이해한다. 

-인도영어에 특화된 어휘를 이해한다. 

-인도영어의 화용적 용법을 이해한다.  

적용 단계 언어숙달 초급/중급/고급 전 단계에 적용 가능

소요 시간 회차별 각 30분(언어숙달 시간의 부분적 활용)

활동 수행 절차

인도영어 1회차

<내용 설명>

-교수자가 인도영어의 분절 및 초분절 특성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

로 학습자들에게 소개한다. 

-교수자는 개별 분절 및 초분절 항목을 소개할 때마다 예시가 되는

어휘 또는 문장 단위의 음성 파일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학습자들

의 이해를 돕는다.

-다음으로 인도영어의 통사적 특성을 설명하고 예문을 소개한다. 

는 방식이다(Flowerdew & Miller 2005: 8-9). 둘째, 청화식 접근법은 ‘자극-반응-

강화’의 행동주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한 습관

형성을 추구한다(Johnson 2008). 교수자가 설명하는 세계영어의 특성이 담긴 어

휘, 문장, 텍스트를 학습자들은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내재화한다. 셋째, 개별항

목 접근법에서는 음성 텍스트의 분절 및 초분절 요소들에 대한 청취 연습을 실

시한다. 우르(Ur 1994)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 외국

어에 있을 때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고충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습

자들의 모국어에 없는 음운에 집중하여 개별적인 분절 및 초분절적 요소를 학습

시키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원어민 영어와 차이가 있는 비원어민 영어의

분절 및 초분절 요소를 학습하는 통역대학원 학습자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방식

으로, 개별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청취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한 언어숙달 수업의 세계영어 교실 활동 예시를 아래

<표 3>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의 활동은 인도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2 

주에 걸쳐 진행하면서 인도영어의 전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 전달 및 실습을 순

차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표 3>언어숙달 수업 교실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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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대표적인 인도영어 음운 특성이 반영된 음성 파일을 들으며 해당하

는 단어 혹은 문장 찾기 연습을 한다. 

-음성 파일을 재생하면서 ‘클로즈’ 활동을 실시한다. 

-다양한 인도영어의 통사적 특성이 반영된 문장을 보며 해당 문장을

원어민 영어의 통사적 형태로 바꾸어 표현(paraphrasing)한다. 

인도영어 2회차

<내용 설명>

-인도영어 1회차 수업에서 소개했던 음운 및 통사적 특성을 간략하

게 정리한다. 

-교수자가 인도영어의 언어 및 문화적 영향으로 인도영어에 특화된

어휘를 소개한다. 

-이어 인도영어의 화용적 용법을 소개한다. 

<실습>

-인도영어의 음운, 통사, 어휘, 화용적 용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문

장 혹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듣고 (i) 클로즈 활동을 하고 (ii) 해당

문장의 의미를 적는다. 

<논의>

-인도영어의 특성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 

다음으로, 통역 교과목의 경우, 과업기반 교수법을 앞서 제안한 바 있다. 과

업기반 접근법은 능동적 청취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업에서 실제 과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만들고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Flowerdew 

& Miller 2005: 14-15). 과업기반 수업에서는 ‘입력요소(input)’, ‘역할’, ‘설정

(settings)’, ‘행동(actions)’,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outcomes)’, ‘피드백

(feedback)’이 핵심적인 요소인데(Candlin 2009: 26-28), 이는 기존의 통역 수업

에서 모두 반영되고 있는 항목들이다. 연설이라는 ‘입력요소’, 연사, 통역사, 청

중이라는 ‘역할’ 할당, 주제별 회의 성격 ‘설정’, 통역이라는 ‘행동’, 자신 혹은

다른 학습자의 통역에 대한 ‘모니터링’, 통역 ‘산출물’ 생성, 그리고 크리틱 형

태로 제공되는 동료 및 교수자의 ‘피드백’은 과업기반 수업의 형태를 띠고 있

다. 여기에 세계영어 변종을 구사하는 연설이라는 ‘입력요소’ 및 ‘상황 설정’, 

세계영어가 반영된 연설을 통역하는 ‘행동’, 세계영어의 특성이 가미된 발화를

통역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특정 음운, 통사, 어휘, 화용적 특성

으로 인한 통역 상의 고충 혹은 ‘결과물’ 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해서 다루는

‘피드백’ 과정 등 세계영어를 기존의 과업기반 통역 수업에 접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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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인도연사의 ‘거시경제 전망’ 연설 영한 순차통역

과업 목표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적 주제지식을 갖추어 통역한다. 

-주제와 관련된 용어 및 표현을 익힌다. 

-인도 연사 통역 시 인도영어의 음운, 통사, 어휘, 화용적 특성이 반영된

발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능력을 함양한다. 

적용 단계 고급 영한 순차통역

소요 시간 2시간

수행 절차

인도영어 1회차

<브레인스토밍>

-학습자 중 한 명이 주제지식, 용어, 표현을 중심으로 반 전체와 브레인

스토밍을 실시한다. 

세계영어를 통역 과업과 결합하는 수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업 활동을 생

각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비원어민 영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연사들의 실제

연설(authentic speech)을 원천텍스트로 사용하여 통역 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세

계영어의 다양한 변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능력을 키운다. 통역 교과목에서

는 실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반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전과업에서 배경 지식

과 주요 용어 및 표현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주로 하

는데, 이를 해당 연설에서 나타나는 특정 세계영어 변종의 특징도 함께 논의하

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후, 본 과업은 학생들이 순차통역 혹은 동시통역

을 직접 실습하는 활동을 가리키며, 특정 세계영어 변종이 구사되는 연설을 실

제 연사를 통해 또는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들으며 통역하여 세계영어 청취 및

통역 스킬을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기회를 갖는다. 통역하는 비원어민 영어는

언어숙달에서 선언적 지식으로 접한 변종을 위주로 하여 교과목 간 연계성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통역 수행에 대한 피드백 공유 시간을 통해 세계영어의 음

운, 통사, 어휘, 화용적 특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보완할 사항을 논의하면서 전

체적인 과업을 마무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한 영한 순차통역 수업의 과업

기반 세계영어 교실 활동 예시를 아래 <표 4>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

수업은 프라부(Prabhu 1987: 25)의 방식에 따라 수업 회차를 더해갈수록 과업

의 복잡성을 더해가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영어 변종 특성의 반영 정도를 점차

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표 4>영한 순차통역 수업의 과업기반 교실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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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영어의 대표적 음운, 통사, 어휘, 화용 특성을 함께 논의하고, 해당

연설에서 유의할 인도영어 특성 및 대응방안을 논의를 통해 공유한다.

<통역 실습>

-멀티미디어 텍스트를 재생하여 순차통역을 실시한다. 

-지정된 학생이 순차통역을 실시하고 다른 학생들은 모니터링을 한다.  

<피드백>

-통역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 논리, 정확성, 주제 지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피드백

뿐만 아니라, 연사의 인도영어 특성이 심한 발화로 인해 고충이 심했던

부분의 통역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하면서 대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한다. 

인도영어 2회차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인도영어의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된 원천텍스

트를 선택한다. 

주제특강의 경우, ‘CBI’ 방식으로 접근하며, 비원어민 연사가 특강 연사로

전문 주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영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을 확

대하여 학습자들이 점진적으로 세계영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세계

영어 연구자들인 쿠보타와 워드(Kubota & Ward 2000)와 브라운(Brown 1995)

도 비원어민 화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한 다양한 세계영어로의 노출 확대에 대

해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소통적 접근방식(communicative approach)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강의를 듣고 간단한 질의만을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질의 및 토론의 비중을 확대하여 비원어민 연사의 특징

적 발화로 인하여 놓치는 정보를 질의를 통해 보완하고, 시사성 있는 전문 주제

의 경우 연사와 학습자 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통을 통한 적극적 청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한 주제특강 수업의 소통적 세계영

어 교실 활동 예시를 아래 <표 5>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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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주제특강 수업의 교실활동 예시

활동명 인도 IT 산업 특강

활동 목표

-전반적 IT산업의 이해

-인도 시장에 특수한 IT 산업에 대한 이해

-인도영어의 청취 능력 강화

적용 단계 단계 구분 없음

소요 시간 2시간

절차

-인도연사가 인도의 IT 산업에 대하여 1시간여에 걸쳐 특강을 한다. 

-학생들은 연설 중 내용면에서 이해가 부족했거나 인도영어의 특성이

심한 발화 특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을 질의·응답 시간

을 통해 확인한다. 

-연사는 함께 논의할 의제를 3-4가지 제시하여 학생들과 즉석에서 토

론의 시간을 갖는다. 

5. 모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제특강, 언어숙달, 영한 순차통역, 영한 동시통

역, 모의국제회의 교과목을 통한 세계영어 교육 접근법을 아래 <그림 3>과 같

이 정리하였다. 기존의 통역대학원의 교과목 성격에 맞추어 세계영어 교육을

접목하였으며, 교과과정상 각 교과목의 배치 학기를 감안하여 교수법을 제안하

였다. 그 결과 해당 교과목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세계영어 통역의

스킬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모형을 마련하였다. 

언어숙달 수업에서는 학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교육을 접목한 ‘PPP’ 모델에 따라 세계영어 특성 설명과 듣기 연습을

하는 교수법을 채택하였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언어숙달이 3학기에도 제

공되는 일부 통역번역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언어숙달 수업을 통

해 다져진 기초적인 세계영어 변종에 관한 지식과 스킬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

여 통역 수업에서 통역과업기반의 수업 활동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선언적

지식의 절차적 지식으로의 전환이 강화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통역의 기초

스킬을 습득하는 시기에 세계영어라는 요소까지 입력요소로 가중시키는 것은

학습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기에 순차통역 스킬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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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3학기 이후, 동시통역스킬이 궤도에 오르는 4학기에 세계영어 발화를 원

천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4학기의 모의국제회의 수업

은 국제회의 현장감을 살린 가상 회의를 조직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것

으로, 수업의 내용과 취지 및 교과과정상 4학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면에서 세

계영어를 원천텍스트로 활용하여 통역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교과목이다. 

특히 릴레이 통역이 들어가고 ‘소통’이 보다 중시되는 수업이며, 앞선 학기에

언어숙달, 주제특강, 통역 수업을 통하여 세계영어 통역 스킬을 점진적으로 발

달시켰기에 현장감 있는 모의회의를 통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주제특강의 경우, 주로 1학기에 배치된 수업으로, 

주제중심 수업을 실시하여 세계영어 발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기회를 학

습자들에게 제공하고, 그와 동시에 선언적 지식과 연습 중심의 언어숙달 수업

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내용 중심 수업인 CBI의 특성상 세계영어를

구사하는 연사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

게 세계영어의 특성에 관한 학습 동기유발이 될 수 있고, 이는 언어숙달 수업과

통역 수업에서의 세계영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세계영어 영한통역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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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세계영어의 효과적 통역을 위한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세계영

어는 이제 통역 회의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 일로에 있다. 실

무 능력이 뛰어난 통역 전문가 배출이 목표인 통역대학원이라면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맞춘 교수법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영어 혹은

영국영어 중심의 교육을 하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통역 회의 현장에서 가장 접

하는 빈도가 높으면서 고충의 수준이 높은 변종도 통역대학원의 수업에서 다룸

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보다 현실의 상황에 가까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원어민 영어와 음운, 통사, 어휘, 화용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이며 고유의 특

성을 띄고 있는 세계영어 교육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본고에서는 제2언어 교수

법과 외국어 교수법을 기초로 한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세계영어

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학습 항목들과의 균형과 조화를 감안하여 기존

의 통역대학원의 개별 수업에 세계영어 교육을 접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기존 수업의 성격상 언어 능력 향상, 실무 능력 향상, 주제 지식 함양 등을 핵

심으로 하는 언어숙달, 통역 수업, 주제특강 교과목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 여기에 교과목 간 상호 연계성 및 기존 수업의 교수법을 고려하여

‘PPP’, ‘과업기반 수업’, ‘CBI’ 교수법을 적용하여 제안하였다. 

이상의 교수법은 실제 통역 수업에서 활용하는 세계영어 변종, 사용하는 멀

티미디어 텍스트, 초빙 연사 등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자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료 및 연사 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체계적인

세계영어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본고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한 모형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그

유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평가’는 다루지

않았는데, 세계영어를 기존의 수업에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세계

영어에 관한 평가의 경계선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앞으로 후속 연

구를 통하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실제 수업을 실

시하는 실행 연구, 교강사들의 의견을 묻는 면접 및 설문 조사 등을 후속 연구

로 실시하여 세계영어의 통역을 위한 효과적 교수법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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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s of Teaching World Englishes in Interpreting Programs

Huh, Ji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World Englishes in 

interpreting programs drawing on theorie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learning, World Englishes, and Interpreting disciplines. The goal of 

teaching World Englishes in Interpreting programs is to develop skills in 

listening and comprehending World Englishes by advancing learners’ 

knowledge on key varieties of World Englishes and increasing familiarity to 

them. The author regards ‘English to Korean Simultaneous Interpreting(SI)’, 

‘English to Korean Consecutive Interpreting(CI)’, ‘Mock Conference’, 

‘Advanced B Language Discourse’, ‘Special Lecture’ most appropriate for 

teaching World Englishe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the author 

found the structural syllabus, task-based syllabus, and topic-based syllabus 

appropriate for Advanced B Language Discourse, SI·CI·Mock Conference, and 

Special Lecture, respectively.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are proposed which 

are in line with the syllabus types. ‘PPP(Presentation, Practice, Production)’ can 

be applied to Advanced B Language Discourse, TBT(Task-Based Teaching) to 

SI·CI·Mock Conference, and CBI(Content-Based Instruction) to Special Lecture. 

The basic approach is to combine World Englishes materials and contents into 

existing classes in interpreting programs, thereby achieving the goals of 

teaching World Englishes while still respecting the priorities of and the balance 

among other items in interpreting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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